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삼정 KPMG내부회계관리제도 TFT는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

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TFT는 K-SOX Newsletter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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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新외부감사법 공포 2년 후 「회계개혁 간담회」개최 (11.12, 금융위원회) 

 개요 

-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本통지일인 

11.12일,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회계개혁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19.11.12(화) 8:30～9:30 / 코스닥협회 

▪ 참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총 11명] 

 주요 내용 

- 감사인선임위원회 

▷ (현행) 외부감사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원회 구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 실무부담 호소 

▷ (개선) 법취지를 감안하여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개선방안 

적극 검토(단, 감사의 준수사항 확인 업무는 매년 이루어질 필요) 

- 주기적 감사인 지정 

▷ (현행) 지정 통지가 11월에 이루어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 (개선)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예: 11월→8월)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 없다고 안내 

- 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전·당기감사인 의견 차이 

▷ (현행)관련 지침(전기오류수정 회계감사 실무지침)이 불명확하여 

감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고, 지침 적용범위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한정 

▷ (개선) 의견 불일치 발생시,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지침 적용범위를 외감 법인으로 확대 

 

 



제 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개최 (9.30, 금융위·금감원)  

 개요 

- 금융위·금감원은 그 동안의 기업·감사인측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 

- 상장협·코스닥협·금투협(기업측)은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 

▷ 금융위·금감원은 기업측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기업 및 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하겠다고 밝힘 

 주요 내용 

- 상장협·코협·금투협 등 기업측은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 

▷ 특히,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선임위원회,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주로 요청하였음 

▷ 회계개혁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됨 

- 금융위·금감원은 기업측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답변이 가능한 내용은 즉답하고 

그 외 사항은 관계기관 합동 검토 후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안내함 

Back to top 

 

Ⅱ.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SOX 404 Disclosures: A Fifteen Year Review」 

Audit Analytics는 美SEC 상장사의 연차보

고서(10-K, 20-F)에 기재된 ICFR(한국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해당하는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의견과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ICFR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회사 중 의견이 변형된 회사는 217개사

(6.0%)로, 전년 189개사(5.2%) 대비 증가하였

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비적정 사유는 재

무제표 수정(138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유료구매

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Audit Analytics 

 

「감사위원회 캘린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제도가 크게 강

화되었고, 특히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

도 역할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될 수 있

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감사위원회가 업무에 참

고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수

행해야 하는 업무 캘린더를 제공하고자 합니

다 

 

[출처]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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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

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

께 정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 관련 문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9.8.2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외감규정 시행세칙’)은 [별지 제3호 

서식]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의 서식을 안내하고 있음  

 

Q1 서식 1-(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에 따르면, 소속기관이 이사회일 경우, 직책

이 내부회계관리자인데, 내부회계관리자가 등기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이사회 책임자

의 성명과 직책에 내부회계관리자를 공시해도 되는가? 

A1 이사회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고받는 주체 등 관리·운영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책임자 성명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내부회계관리자가 속해

있는 부서도 추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Q2 서식 1-(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및 1-(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에 따르면,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수정 또는 삭제 해도 되는가?  

A2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부서는 회사마다 운영방식이 각각 다를 것이므로 해당하

는 항목에 대해서 적절히 수정하여 회사의 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

단됨 

 

Q3 서식 1-(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의 “내부회계담당 

인력”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A3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뿐 아니라 회계처리부서, 전산운영부서 등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인원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업에서 단순히 평

가를 수행하는 평가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Q4 서식 1-(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에는 “내부회계관리자”와 “회계담당임원”

이 분리되어있는데, 동일한 인원일 경우 행을 삭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내용

을 중복으로 기재해야 하는가? 

A4 내부회계관리자와 회계담당임원이 동일인이라면, 한 행에 내부회계관리자와 회계담

당임원 2가지 직책을 동시에 기재할 수도 있고, 동일한 내용을 각 행에 중복으로 기

재할 수도 있음 

 

관련 근거 

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3조(신고서식 등) 제3항  

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지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예산수립, 인감관리 등의 핵심통제 선정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19.9.24) 

Q. 예산수립, 인감관리, 거래처의 신용평가 등과 같은 활동은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핵심통제

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이견이 있음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12]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보고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중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

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 등 다른 목적과 관련된 내부통제제

도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 범위에 포함된다. 

 

A.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C) 문단 89에서는 핵심통제를 ‘특정 계정과

목에 대해 경영자 주장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 중 없어서는 안 

될 통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통제활동이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의한 계정과목, 거래유형과 공시사



항의 왜곡표시 감소를 위한 통제활동 등을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핵심통제의 결정 여부는 회사가 전반적으로 통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방식 

또는 해당 통제가 다른 통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예산수립과 관련된 통제는 그 자체로는 재무보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

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진 검토통제 

(Management Review Control; MRC)에 예산 대비 실적을 분석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 예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고 따

라서 핵심통제가 될 수도 있음 

 

또한 인감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외부채의 발생 가능성이나,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보호나 부정방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을 고

려하여 핵심통제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마지막으로, 거래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평가 결과가 매출 인식(대금 회수 가능성), 

회사 자산의 보호(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또는 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역시 핵심통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관련 근거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적용기법(C) 문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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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국내 동향 

 "중견기업 10곳 중 9곳,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못 마쳐" [뉴시스]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비해야 하는 자산 5천억 이상 상장사에 대한 설문 결과, 

구축을 마치지 못한 곳이 90%에 달한다는 결과···”전사적 관심, 노력 필요” 
 감사위원회포럼, 설립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뉴시스] 

- (사)감사위원회포럼, 12월 3일 설립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감사위원의 실무적 통찰력을 높일 의미 있는 시간 될 것” 

 감사인연합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포럼 개최 [세정신문] 
- (사)한국감사인연합회, 12월 4일 제 9회 감사인포럼 및 제 5회 창립기념식 개최 예정 

- 이재은 홍익대 교수(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연, 패널토론 등 구성 

 회계개혁 기업에 부담…“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면제” 목소리도 

[일간NTN] 
- 10월 30일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제 3차 회의 개최 ··· 금융당국에 기업 목소리 전달 

- “주기적 지정제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등 

의견 전달 ··· 금융당국, “정책 운영에 의견 반영하고 향후 커뮤니케이션 지속할 것” 

 내부회계 감사 `열공`하는 CFO들[매일경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9년도 결산감사 대비 주요 이슈와 기업의 대응’ 주제로 CFO 

포럼 개최 ··· 강의 핵심은 내부회계관리제도 

 은성수 “회계개혁, 정부만으로 어려워”...기업·감사인·공인회계사 역할 강조 

[시사포커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 제 2회 ‘회계의 날’ 기념식 참석 ··· “회계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기업, 감사인 등 시장의 자발적 참여 필요” 당부 

 우리銀, 美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합격' [한국경제] 

- 우리은행, 미국 금융당국 종합검사 통과 ···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합격점 

- 향후 미국 법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해외 전 영업점에 확대할 계획 

 

 

해외 동향 

 Study: Small firms more likely to report ineffective ICFR [CW] 
-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Fifteen-Year Review” 보고서 발간 

- 15년동안의 美 내부통제 공시 결과 분석, 트랜드 정보 제공 

- 미국 기업, 규모 작은 회사가 내부통제 더 취약한 경향 보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8_000081143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06_0000821120&cID=10401&pID=10400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41958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184#0BXR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184#0BXR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9/10/851360/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702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7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0660821
https://www.complianceweek.com/accounting-and-auditing/study-small-firms-more-likely-to-report-ineffective-icfr/27818.article
https://www.complianceweek.com/accounting-and-auditing/study-small-firms-more-likely-to-report-ineffective-icfr/27818.article


 EU whistleblower protection law gets go-ahead [CW] 

- EU,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 법안 입법 추진 

 U.K. Regulator Pushes for Improved Financial Reports [WSJ] 

- FRC(영국 금융당국), 기업 재무보고에 여전히 실수, 오류 많음을 지적 

- 감사위원회, CFO 등에 재무보고의 품질 높일 것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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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사)감사위원회포럼 설립 1주년 세미나 

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7:00~20:00 

 장 소: 포시즌스호텔 서울 그랜드볼룸(3층) 

 추 최: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 내 용 (변동 가능)  

Time Contents Speaker 

16:30 ~ 17:00 참가자 등록 

17:00 ~ 17:10 축사 1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17:10 ~ 17:20  축사 2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17:20 ~ 17:30 Break Time 

17:30 ~ 18:00 
주제 1. 감사(위원)가 알아야 할 

재무제표에 숨겨진 비밀: 현금흐름표 

서울대학교  

최종학 교수 

17:00 ~ 18:40 
주제 2. 회계개혁과 감사(위원)에 대한 

기대 

발제 

금융위원회  

김선문 기업회계팀장 

토론 

 이화여자대학교 

한종수 교수 

 삼일회계법인  

오기원 파트너 

18:40 ~ 만찬 

 

제9회 감사인포럼 및 제5회 창립기념식 

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14:00~18:00 

 장 소: 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5층) 

 추 최: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 안 내: 한국감사인연합회 홈페이지(링크 클릭) 

 내 용 (변동 가능)  

Time Contents Speaker 

13:30 등록 

14:00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사회자) 

Ⅰ. 제 9회 감사인포럼 

14:00 ~ 14:30 

개회식 

- 개회사: 한국감사인연합회장 김광윤(아주대 명예교수) 

- 축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최준우 상임위원 

- 격려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 사진촬영 

14:30 ~ 15:00 

발제: 신외감법시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와 감사 

이재은(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

장, 홍익대 교수) 

15:00 ~ 15:10 휴식 

https://www.complianceweek.com/whistleblowers/eu-whistleblower-protection-law-gets-go-ahead/27845.article
https://www.wsj.com/articles/u-k-regulator-pushes-for-improved-financial-reports-11572457435
http://koreaauditor.org/board.php?board=notice&command=body&no=40&


15:10 ~ 17:10 

신외부감사법 Talk Concert 

좌   장: 김광윤(아주대 명예교수, 한국감사인연합회장) 

토론자: 이재권(본회 부대표, 경영학박사) 

손성규(연세대 교수, 현대건설기계 감사위원장) 

오기원(삼일회계법인 대표, 품질관리실장) 

김종선(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전무) 

정윤섭(중견회계법인협의회, 삼덕회계법인 상무) 

남기권(중소회계법인협의회, 직전회장) 

이경종(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 부회장) 

유병연(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부장) 

김선문(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17:10 ~ 17: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30 ~ 18:00 

Ⅱ. 제 5회 창립기념식 

1. 감사연 활동보고 

2. 공로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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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허세봉 부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K-SOX TFT Leader   

   김민규 전무 

김유경 전무 

이주한 전무 

전용기 전무 

한상현 전무 

도정욱 상무 

박상옥 상무 

신광근 상무 

이성노 상무 

전원표 상무 

전현호 상무 

정  헌 상무 

황구철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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